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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제철화학 3세 경영수업 시작
이수영 회장 장남 이우현 전략기획본부장 임명 … 계열분리도 완료

동양제철화학이 이수영 회장의 장남 이우현 씨를 경영일선에 나서게 해 3세 경영체제 준비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업계에 따르면, 동양제철화학은 창업주 이회림 명예회장의 장손이자 이수영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씨를 

8월1일 단행된 인사에서 전략기획본부장(전무)으로 임명했다.

이우현 씨의 동생인 이우정 씨가 계열사인 불스원에서 영업담당 상무로 일해왔으나 이수영 회장의 장남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동양제철화학그룹은 최근 이회림 명예회장의 차남 이복영씨가 동양제철화학 사장에서 계열사인 삼광유리 회

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3남인 이화영 씨는 계열사인 유니드 회장을 맡도록 하는 2세 경영구도 조정을 마무리

한 바 있다.

2세간의 계열 분리가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수영 회장의 장남이 주력기업 임원직을 맡게 되

자 호학업계에서는 이수영 회장이 신속하게 3세 경영에 대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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